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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부드비파에 대광명이라는 왕이 있었
다. 대광명왕에게는 이웃나라에 절친한 왕
이 한 명 있었다. 둘은 귀중한 물건이 있으
면 서로 나눠 가질 정도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컸다. 어느 날 이웃나라 왕은 신하
들과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새끼
코끼리를 발견했다. 코끼리는 백옥같이 하
얗고 매우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왕은 코
끼리를 보자마자 그 모습에 반해 코끼리를
궁으로 데려왔다.
“코끼리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우니 대광
명왕도 코끼리를 보면 좋아 할 것이다.”
대광명왕은 코끼리를 보고 매우 기뻐했

다. 대광명왕은 즉시 신하들에게 조련사를
시켜 코끼리를 훈련시키라고 명했다.
조련사는 대광명 왕의 명령을 받고 코끼

리를 훈련시켰다. 얼마 후 왕은 조련사를
불러 물었다. 

“코끼리는 훈련이 잘 됐는가?”
“코끼리는 제 말이면 무슨 말이든 다 듣
도록 훈련됐습니다.”
왕은 조련사의 말에 안심하고 성 밖 경치

를 즐기기 위해 코끼리를 타고 나갔다. 그
때 갑자기 코끼리가 난폭하게 달리기 시작
했다. 왕의 옷은 나뭇가지에 걸려 찢겨지고
온 몸에는 상처가 났다. 왕은 이러다 자신
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어서 이 코끼리를 멈추어라.”
조련사는 달리는 코끼리의 뒤를 쫓으면

서 왕에게 나뭇가지를 잡고 코끼리에게 떨
어지라고 말했다. 왕은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고 나무에 매달렸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
한 왕은 궁으로 돌아왔다. 왕은 자신이 죽
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 화가 났다.
“나를 해치게 하려했던 너와 코끼리를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
며칠 후 코끼리가 다시 궁 안으로 돌아오

게 됐다. 조련사는 왕을 찾아가 간청했다.

“이 코끼리는 오직 전륜성왕만이 얻을
수 있는 코끼리입니다. 작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버릴 수 없습니다.”
“코끼리가 잘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난 코끼리를 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고를 내고도 너와 코끼리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저를 버리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
만 코끼리를 버리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옵니다. 그래도 저와 코끼리가 필요 없
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코끼리를 다루는 모
습을 한 번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왕은 조련사가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

켰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조련사는 코끼리

를 왕 앞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옆에 대
장장이를 불러 세워뒀다. 그는 대장장이에
게 철을 빨갛게 달구라고 지시했다. 조련사
는 코끼리에게 명령했다.
“달궈진 철을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의 머리를 찢어놓을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직시한 코끼리는 죽기 전

눈물을 흘리며 왕을 바라봤다. 하지만 왕
은 전혀 코끼리를 용서해 줄 기미가 보이
지 않았다. 결국 코끼리는 코로 철을 집어
삼켰다. 이 모습을 지켜본 왕은 깜짝 놀랐
다. 
“죽음을 따를 정도로 훈련이 잘 된 코끼
리인데 어찌 숲 속에서는 그런 행동을 제
지시키지 못했느냐?”
“저는 오직 몸만 다룰 수 있지 마음은 다
스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다 다스릴 줄 아
는 이가 있단 말이냐?”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다 다룰 줄 아십

니다.”
“부처님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인
가?”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에서 태어나셨습
니다. 그분은 여섯 가지 바라밀다를 수행하
고 공덕과 지혜를 갖춰 자신과 미혹한 중
생들마저도 잘 다스립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서원을 했다. 
“앞으로 부처가 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중생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옥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서원을 세우자 하늘에서 하늘사람

들이 내려와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
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철을 먹은 코끼리는 아난다요, 조
련사는 샤리푸트라였다. 나는 당시 대광명
왕이었다. 그때 코끼리가 잘 훈련돼 순종하
는 모습은 나로 하여금 발심하게 해 불도
를 구하게 됐다.”

구성=이은정기자 soej84@hyunbul.com

그때 철을 먹은 코끼리는 아난다이고…‘현우경’이야기(11)

코끼리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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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함께읽는페이지

■ 인도 성지순례 9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창사 19주년 기념

성지순례
미얀마 성지순례 여행사 남녀 가이드

견습생 모집

◇양곤 I 바고 I시리암 5일- 1,290,000
◇양곤 I 바간 I헤호 6일- 요금문의
◇양곤 I 바간 I 만달레이I 헤호 7일- 요금문의

* 특급(세도나또는동급)호텔, 업그레이드식사, 비자포함

* 전일정특급호텔, 가이드기사팁, 호스카포함/ 유류할증료불포함

◆ 해외 파견 견습생 2 명
◆ 국내 연수 견습생 2 명

◇ 서류제출 : 
- 여권사진 부착 이력서 1통.   
- 자기소개서 1통
- 종단불문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통.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 호
불교성지전문여행사주) 마하연투어

문의 : 02)365-7747

▣5월, 6월 출발

영일상사

불기닦는일힘드시죠!!
아주쉽고빠르게닦이고광택이깨끗하게

친환경다목적금속광택제이지골드

촛대,향로,위패,유기,제기,놋쇠, 
은,동,신주 등 모든 금속류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이 제품은 국제품질 시스템
ISO 9002 규격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인증번호 AC-01808)

자율안전확인시고필증
B071H077-8002A
공산품명 및 모델명 : 광택제
자율안전확인 신고기관명: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자율안전확인신고일 : 2008.1.14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 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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